
구라보의 두 개 타이방직 - 신상품개발로  

판매고 매년 10% 증가 

구라보가 타이에 갖고 있는 “구라보그룹”인 “타이 구라보(TKC)”와 “사이암 

구라보(SKC)”는 2003년 12월기의 판매고 합계가 2002년보다도 10%가 증가하

여 18억 2천만바트(baht : 1바트 약2.8엔)의 실적을 보였다. 면화의 시세가 오

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은 전년수준을 보였다. 

이들 공장들은 ① 중공(中空)면사 “스핀에어(Spin air)” ② “샤레이드” 등의 

이층구조사(二層構造絲) ③ 스트레치 코어얀 ④ 정방기로 2합사를 방출하는 

“사이로스판(Siro spun)” ⑤ 슬럽얀(slub yarn) 등의 5개 분야에서 신상품을 개

발한 결과, 일본 및 미국의 유력한 SPA(제조소매업자)로부터 문의가 많아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TKC는 중국의 저가품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수요

자로부터 호평을 받을만한 상품을 만들어 내도록,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와 

제휴하여 구라보의 중요 해외거점임을 밝히고 신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하였

다. 

SKC는 그 동안의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여 2003년에는 무차금(無借金)경영

을 유지함으로써 자기자본율이 93%로서, 재무체질이 매우 건전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구라보 면합섬사업부의 진즈과 및 원료ㆍ원사과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으며, 데님과 니트의 두 기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 판매목표는 2003년도보다 10%가 더 증가되어 20억바트로 결정되

었다. TKC는 2003년에 컴퓨터 슬럽장치 3대를 도입하여 섬세한 얼룩실로 신



상품을 판매하였다. SKC도 2004년 2월에 컴퓨터 슬럽장치 3대를 설치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있다. 

가벼우면서도 푹신한 고감도(高感度)의 니트웨어에 어울리는 중공면사 “스

핀에어”는 중국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팔리고 있고, 03/04 추동절에는 히

트(hit)상품의 하나가 되었다. 

TKC에는 북직기 64대와 에어젯직기 168대가 있는데, 최근에 도입한 에어

젯직기는 도비장치가 있어 한층 더 차별화된 직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공장은 컴퓨터 슬럽장치나 도비장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하나

하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고 있는데, 이에 일본의 규모가 큰 SPA업자나 

미국의 유력업자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었다. 비록 2003년에는 SARS나 이라

크전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이어(buyer)와의 거

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